
THE TOWN NEWS 37September 2, 2019   Vol. 1279IT/ 과학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허리케인의 상륙을 막기 위해 

핵폭탄을 투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

나온 가운데, 미국 국립해양대기국(NOAA)이 핵무기를 

써도 허리케인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.

■ 허리케인, 어떻게 생기나

지난 27일‘지디넷코리아’에 따르면 허리케인은 주로 

북대서양, 동태평양의 따뜻한 물에서 형성되는 최대 풍

속 119km/h 이상의 열대 저기압으로, 따뜻한 수분이 위

로 상승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돼 뇌우를 일으킨다. 뇌우

가 발생하면, 위쪽과 바깥쪽으로 나선형 소용돌이를 만

들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응축되면서 구름이 상부 대기

층에 형성된다.

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바다 표면에는 저압 지역이 형

성되며 허리케인의 발달을 돕게 된다. 때문에 따뜻한 공

기 층이나 저압 지역이 사라지면 허리케인은 힘을 잃게 

마련이다.

샌디아 국립연구소 기상학자 잭 리드(Jack Reed)는 

1959년 핵무기를 사용해 허리케인을 막자는 아이디어

를 제안했다. 그는 핵무기를 폭발시켜 허리케인 눈에 있

는 따뜻한 공기를 끌어올려 그 자리를 차가운 공기로 

채우고, 폭발로 압력을 높이면 허리케인이 약화될 것으

로 내다봤다.

하지만 NOAA 연구진들은 이 아이디어에는 두 가지 

문제가 있다고 밝혔다. 먼저 현재 허리케인을 파괴할 만

큼의 강력한 핵폭탄이 없다는 점, 핵으로 허리케인 중

심 공기를 이동시켜도 주변 대기압까지는 영향을 미칠 

수 없다는 점이다.

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허리케인

NOAA에 따르면, 완전히 세력을 확장한 허리케인은 

20분마다 10메가톤의 핵폭발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

출한다. 이는 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

원자폭탄보다 666배나 더 큰 수준으로, 거대한 허리케

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시간당 약 2,000개의 핵무기

트럼프 “핵폭탄 투하해 
허리케인 없애자”… 실효성은?

들이 계속 떨어져야 한다고 연구진들은 밝혔다.

또, NOAA는 초기 핵폭탄의 고압 충격으로 허리케인 

중심 공기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더라도, 허리케인

의 주변 기압은 전과 동일한 저압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

에 핵무기를 계속 폭발시킬 수 없다면 허리케인에서 계

속되는 저압 공기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했다.

예를 들어, 카트리나와 같은 시속 250km인 5등급 허

리케인을 시속 160km의 2등급 허리케인으로 약화시킨

다고 가정했을 때, 직경 40km의 허리케인의 눈에 50억 

톤 이상의 공기를 추가해야 하는데 핵무기는 그렇게 할 

수 없다고 연구진들은 밝혔다.

■ 핵 낙진 확산

NOAA가 또 우려하는 것은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

다. 이 방법을 실제로 쓰게 된다면 카리브해의 섬 나라

나 멕시코만 경계 국가에 핵 낙진이 퍼질 수 있기 때문

에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밝혔다. NOAA는 방사능 

낙진이 무역풍을 타고 미 본토를 습격해 환경 재앙을 초

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.

실제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

발한 이후, 방사능 낙진은 바람을 타고 이웃 벨라루스와 

러시아는 물론 폴란드 등의 동유럽과 스웨덴·핀란드 등

의 북유럽, 스위스·이탈리아 등의 서유럽은 물론 한반

도, 일본 심지어 미국 동부까지 날아들었다.


